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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에이치파마,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

▶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혁신 신약 선도 기업, 기술특례 통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 계획 

▶ 한국·미국에 전문 조직 두고 다양한 혁신 신약 연구 개발… 높은 기술력에 업계 이목 쏠려 
 

 

<2020-02-18>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혁신 신약 선도 기업 피에이치파마(대표이사 허호영, 김재식)가 기술특례로 

기업공개(IPO)에 본격 나선다. 

 

피에이치파마는 17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

고 밝혔다.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공동 주간사이며,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

터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. 회사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해 상반기 내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. 

 

피에이치파마는 코넬대 의학 박사인 허호영 대표이사가 글로벌 바이오텍 운영 및 글로벌 임상, 사업개발 경험을 

바탕으로 2015년 설립한 회사다.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각각 R&D 센터 및 연구/임상/사업개발 전문 조직을 

두고 정상안압 녹내장 치료제, 항염증 기반 NASH 및 유전질환 치료제, ADC 항암제 등 다양한 혁신 신약을 연구 

개발하고 있다. 

 

정상안압 녹내장 치료제는 임상 2상을 완료해 한국, 일본,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고, 항염증 기반 

NASH 및 유전질환 치료제는 미국 및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다. 또한 피에이치파마는 독자적인 톡신 물

질을 기반으로 ADC 항암제를 개발 중으로, 최근 미국의 이뮤놈, 벤테라퓨틱스 등의 바이오텍 회사들과 공동 연구 

및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며 보유 톡신의 차별적인 효능 및 사업화 역량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. 

 

피에이치파마 공동대표인 김재식 대표이사는 “IPO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은 파이프라인 보강 및 미국, 유럽, 아시

아 등 글로벌 임상에 투입할 계획”이라며 “임상 진행과 글로벌 기술수출(라이선스 아웃)을 병행해 수익을 확보할 

것”이라고 밝혔다. 

 


